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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두찌끼로 만든 에콜로지 섬유 

 

중국은 국가적 프로젝트로 개발한 대두(콩) 프로테인(protein : 단백질)으로 만든 새로운 

섬유 “천융(tian Rong)”의 상품 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. “천융”은 훌륭한 섬유”라는 뜻

으로 중국의 “생물화학공정 집단공사”가 독자적으로 10년간에 걸친 연구로 개발하였다. 

원료는 기름을 뽑고 난 대두찌끼로서 이것으로 추출한 글로블린(globulin : 단순 단백

질의 일종)으로부터 섬유를 뽑는다. 이 섬유는 비단과 같은 광택과 캐시미어와 같은 촉감

을 갖고 있으며, 흡습, 방습성이 좋고 바람이 잘 통하면서도 보온성도 훌륭하다고 하며, 

에콜로지 소재로도 국내 · 외의 관심이 높다고 한다. 현재는 단섬유 만이 생산되어 모번

수로 80수까지 실을 뽑는데 성공하였고, 곧 100수까지도 실을 뽑을 수 있을 것 같다. 

중국 방직공업협회에 의하면, 50여 개의 큰 기업과 대학의 연구기관이 협력하여 방적

성, 염색가공기술, 텍스타일 개발 등을 연구한 결과, 기술적인 문제는 대체로 해결을 보

았다고 한다. 현재 울이나 실크, 마 등과 혼방사로 짠 천으로 의류를 시험생산하고 있어 

현재 이들 상품이 국내 시장에서도 판매되고 있다. 그러나 “천융”은 하이 폴리머(high 

polymer)와 함께 만들어지며, 대두찌꺼기 1톤에서 400kg의 “천융”을 생산할 수 있다. 현

재는 연간 1,500톤의 파일럿 플랜트로 시험생산을 한 후, 연간 생산량 만 톤 규모의 공

장을 여럿 만들어 생산할 계획으로 현재 강소성과 산동성에 공장을 건설하여, 2002년에

는 년 생산량이 3만 톤을 넘었다. 국제시장의 수요가 클 것으로 예상되어 이 신소재는 

생산량의 80%는 수출하고, 국내 공급량은 1만 톤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. 

21세기는 건강쾌적과 지구환경이 최대의 테마로 되어 있으므로 “천융”은 국내 · 외로

부터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, 장차는 중국에 상당한 이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

하고 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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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국은 “천융”의 특허기술을 완전히 갖고 있으며, 대두 프로테인 섬유의 공업화에서 세

계의 선구자가 되고 있다. 중국은 WTO 가맹 후에도 치열한 국제 경쟁에서 독특한 품질

로 충분히 섬유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섬유로서 기대가 크다. 

2001년 10월 중순에 방직공업협회는 전국인민대회, 국가 계획위원회 등의 정부 주요기

관 대표, 경제계, 소비단체, 해외기업, 신문, 보도기관 등이 참석한 자리에서 대두 섬유 

“천융”을 발표하고, 이 섬유로 디자인한 제품의 “쇼”가 있어 프랑스, 이태리, 러시아 등을 

비롯한 많은 참석자의 관심을 끌었다.  

 

1) 폴리유산섬유(PLA) 및 리오셀(lyocell)과의 경쟁 

중국의 관계자는 기존의 20세기 합섬에는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. 

① 점차 고갈되어 가고 있는 원유에 의존하고 있다. 

② 대부분의 합섬은 제조과정에서 환경을 오염하고 있다. 

③ 텍스타일 관점에서 합섬은 천연섬유를 이기지 못한다. 

 

따라서 선진국에서는 새로운 관점에서 신소재의 개발이 추진되고 있다. 그리하여 기존

의 합섬이 지니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는 새로 개발되어야 하는 신소재는 다음

과 같은 특성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. 

 

  원유 대신 저가격의 천연원료로 만들어야 한다. 

② 제조공정은 클린하고, 환경을 더럽히는 일이 없어야 한다. 

③ 피부에 부드럽고 쾌적하여야 한다. 

 

“천융”의 개발은 지금까지의 화학합섬 연구뿐만 아니라 정보 기술, 소재공학, 생명공학



3 / 4 

 

과 같은 새로운 학문분야와도 융합하여 추진되고 있다. 이와 같은 관점에서 개발된 소재

로는 미국에서 개발된 콘 스타치(corn starch : 옥수수전분)를 원료로 한 폴리유산섬유, 유

럽에서 개발된 리오셀, 일본에서 개발된 소재로서는 우유를 원료로 한 카제인 섬유로서 

도요보의 시논을 들 수 있다.  

 

2) 광주교역회에서 각광 

사천성 사주수출입공사는 지난 10월에 중국 최대의 광주교역회에서 “천융”으로 만든 

제품을 “개니사”라는 브랜드로 출품하여 구미를 비롯한 해외바이어로부터 주목을 받았다. 

교역회에서는 이 제품에 관하여 수십 건의 상담이 있었으며, 그 후에도 계속 상담 신

청이 있었는데, 이들 상담은 아직 시험적인 구매수준에 불과하며 생산량도 시제품 수준

에 불과하였다. 

이 공사는 “천융”으로 직물과 니트 원단을 생산하고 있으며, “천융” 100%의 내의, 유아

복, 실크나 마와 섞어서 생산한 셔츠나 아우터(outer)가 있으며, 스판덱스(spandex)를 섞

어서 사용한 팬츠 등의 스트레치 의류, 침장품 등으로 상품화하고 있다. 

일본의 이도츠상사 그룹의 “상하이 이방국제무역유한공사”는 일본의 총대리점을 교섭

하고 있으며, “천융”이 중국에서 개발된 에콜로지 소재(ecology)로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

을 끌고 있어 장래성도 기대해 볼만하다고 보고 있다. 일본이 “텐셀”이나 신합섬을 텍스

타일로 개발하는데 해외의 여러 나라보다도 앞서 나감으로서 국내 · 외의 시장에 큰 충

격을 주었던 것과 같이 “천융”도 기술력을 잘 살려 텍스타일화하는데 기여해주기를 기대

하고 있다. 

중국이 개발한 대두단백질 섬유인 천융(Tian Rong)의 연산능력이 금년 중으로 3만 톤

에 이르게 되고, 최종 완제품까지의 고급루트도 정비되어 가고 있으며, 생산그룹은 시장

의 확대에 따라 생산도 확충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. Tian Rong의 생산품목은 1.0~1.5데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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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, 커트장은 38mm에서 76mm이다.  

방적은 산동성의 동명구면방직, 상숙면방직, 소주신소륜방직이 담당하여 16번수에서 

80번수(면번수)까지 생산하고 있다. 직물은 상주 제3 모방직 등 6개사에서 제직하고 있

으며, 의류는 니트 내의 전문회사인 청도의 화금그룹 등 6개사가 담당하고 있다. 

 


